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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워킹맘 실태와 진단
여성 고용과 관련된 알파벳의 비밀!?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도로 신장되기 시작한 여성의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워킹맘, 

슈퍼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에는 일하는 엄마의 

고단함과 특별함이 여전히 묻어있다. 본고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많지만, 일하는 엄마는 적은 한국 사회의 단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힘들게 양성한 양질의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

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워킹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인 25세∼39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알파벳 M과 같다하여, M-curve

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에서 큰 변화가 없는 종모양의 

역U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안 돌아오는 것인가? vs 못 돌아오는 것인가?’

한편, 이러한 경력단절은 고학력 여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복귀

하는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을 생애주기에 따라 그려보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한번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며, 이때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L과 

같다하여, L-curve라 한다. 그렇다면, 저학력 여성에 비해 

통계로 보는 
Economic 프리즘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까? 가구

소득이 높은 이들은 노동시장참여보다는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시장 복귀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들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 평균보다 충남의 ‘워킹맘’이 많은 이유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워킹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고용률 

자체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자체가 낮아 대졸이상 워킹맘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공공

서비스업 분야로, 충남 지역도 공공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지역 워킹맘들은 전국 

평균 대비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 워킹맘 비중을 높인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짧게 요약하자면, 충남 지역의 경우 일하는 엄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많긴 하나, 이는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용이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_ 한국노동연구원 최효미



2014년 2월호  7

결혼·출산 이후 빠른 노동시장 재진입 결혼·출산 이후 더딘 노동시장 재진입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통계DB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학력별 생애 고용률 변화(1971년생~1975년생) (%)

★전국보다 높은 충남의 워킹맘 비중 (%)

★충남의 워킹맘, 무슨일을 할까? (직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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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모습(M자)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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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이유는 
“고졸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

충남의 워킹맘 실태를 진단합니다




